
곰팡이제거제 판매“고전"
유공, 곰팡이 제거효과 없어 … 소비자들 반품요구 속출

9 3년 신상품시장 개척으로 관심을 모았던 곰팡이제거제가 기대에 못미치는 효과로 인해 소비자들로

부터 외면당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3년5월 유공이 석유 및 L P G탱크

내의 미생물 관련 기술을 응용, 「팡이제로」를 첫 출시하

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곰팡이제거제 시장이 당초 떠들

썩했던 광고와는 달리 제대로 곰팡이가 제거되지 않아

일반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

려졌다.

특히 유공은 2 0억원의 광고비를 들여가면서 대대적인

홍보활동을 벌였으나 효과가 신통치 않아 하루에도 수

십통의 반품 요구 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심한 후유증을

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여기에 장마까지 짧아 곰팡이제거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재구매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9 4년「팡이제로」매출목표를 150 억원까지 세워두었던 유공은 상반기동안 이의 1/3 수준인

5 0억원을 겨우 달성할 정도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실제로 유공은 당초 가정집을 배경으로 한「팡이제로」광고컨셉을 자동차용 에어컨 냄새제거로 바

꿔 새로운 판매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.

즉 기존 유공 주유소의 유통망을 최대한 이용, 신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.

5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대공룡 유공이 1 0 0억원도 되지 않는 곰팡이제거제시장에 참여, 이

처럼 고전을 면치 못하자 관련 기업들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할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것으

로 알려졌다.

그동안 유공은 대기업의 자존심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분야는 진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

물티슈, 방충제시장 등에 잇달아 참여하는 등 규모에 걸맞지 않은 투자활동을 펼침에 따라 비난의

시선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.

특히 좀방지용인 유공의 방충제는 옥시의「하마로이드」의 카피품으로 알려져 더욱 눈총을 받고 있

는 실정이다.

9 4년 상반기 곰팡이제거제 판매현황은 유공 5 0억원, 피죤 2 0억원, 럭키 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이밖에 9 4년6월에 새롭게 시장에 참여한 옥시가 8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.

한편, 럭키는 9 3년8월에「곰팡이 아웃」을 출시했지만 단지 구색을 갖추는 차원의 비주력제품으로 취

급, 일체 판촉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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